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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성신약 소액주주 감사 선임안 부결

일성신약의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가 추천한 감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.

일성신약은 2월24일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제안한 김문수 감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쳤

으나 의결권이 있는 108만3918주 가운데 63.5%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.

찬성은 전체의 29%, 기권은 7.5%였다.

표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에 상관없이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상법조항에 

따른 결과이다.

일성신약의 소액주주인 표형식씨는 2월18일자 모 경제신문의 2개면에 전면광고를 게재해 “기업 경영진이 

2005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배당금으로 주주권익을 무시했으므로 감사 

선임안을 부결시켜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자”며 소액주주들의 단결을 촉구한 바 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

중배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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